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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천길재단 소식

가천대학교,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
박사 85명, 석사 476명, 학사 1,300명 등 총 1,861명 배출

교육부 ‘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’ 선정
3년간 총사업비 72억원, 반도체기업과 협력, 석사 고급인재 양성

가천대학교가 22일 대학 예음홀에서 2023학년도 

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. 학위수여 인원은 박

사 85명, 석사 476명, 학사 1,300명 등 총 1,861명

이다. 학위수여식에는 이길여 총장을 비롯해 가천

학원 송석형 이사장, 가천대 최미리 수석부총장 등 

교무위원, 송성근 가천대 총동문회장과 학부모, 졸

가천대학교가 교육부 ‘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

대학원 육성사업’에 선정됐다. 사업비는 3년간 총 

72억원 규모다. 이 사업은 청년의 대학원 진학 및 

조기취업을 동시에 달성, 첨단산업 분야 중소·중견

기업에 맞춤형 고급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인력양

성 사업이다. 가천대는 이를 위해 대학원에 차세대

반도체학과를 신설하고 내년 3월 첫 신입생을 받

업생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. 학위수여식은 개회

를 시작으로 △학사보고 △총장축사 △총동문회장 

격려사 △상패수여 △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. 

학부 의료경영학과 김민후(여·22)씨와 심리학과 

박지연씨(여·23)가 전체수석과 차석으로 총장상과 

총동문회장상을 받았으며, 대학원 운동치료학전공 

석사과정 독고정(여·52)씨와 기계공학전공 박사과

정 트룽프억록(TRUONG PHUOC LOC·33·베트남)

씨 등 14명이 총장상을 받았다.

가천대학교가 8월 9일 교육부가 발표한 ‘2024년 대

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성과평가’에서 교육혁신 

전략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. 지난해 

1차년도 평가에 이어 연속 S등급이다. 가천대는 최

고 등급 선정으로 인센티브 68억 4천여만원을 비롯

해 총 128억 9천여만원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확

보하면서 교육혁신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. 교육부 

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별 자율 혁신을 통한 체질 

개선으로 양질의 대학 교육 및 미래 인재 양성을 돕

는 사업으로 총 117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.

2차년도 성과평가는 △교육혁신 전략 △자체 성과

관리 총 2개 영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. 대학별 평

가를 거쳐 S, A, B, C 네 등급 중 하나가 부여된다. 교

육부는 이번 성과평가를 통해 학생의 무전공(전공자

율선택제) 확대 등 교육 과정 혁신, 학생지원체계 고

도화의 추진 성과 등을 평가했다.

가천대는 학생의 전공선택 범위를 넓히기 위해 자유

전공(유형1)과 모집단위 광역화 단과대학(유형2), 전

과제도 확대로 수준 높은 전공선택권을 제공하고 3

학년 2학기에 12주는 일반교과수업을 하고 나머지 

4주는 몰입형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P-학기제를 운

영하여 현장실무수행 및 문제해결능력을 높여온 점

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.

가천대는 올해 입시부터 자유전공 선발인원을 확대

하고 3개 단과대학의 모집단위를 광역화, 총 881명

을 전공자율선택제로 선발한다. 자유전공은 지난해 

51명에서 321명으로 대폭 늘렸고 AI인문대학을 비

롯해 법과대학, 반도체대학에서 모집단위 광역화로 

560명을 뽑는다, 전공자율선택제는 학생이 전공을 

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각자의 진로를 탐색하고 전

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로 학생의 흥미·적성에 

따라 진로를 선택하고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

도록 지원하기위해 마련됐다. 가천대 이길여 총장은 

“가천대는 학사제도 개편과 유연한 운영을 통해 학

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게 전공을 선택하고 

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전주기 학생지원 시스템을 

마련했다”며 “앞으로도 촘촘한 지원으로 학생들이 

미래를 이끌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

다”고 밝혔다.

가천대,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성과평가에서 
최고 ‘S등급’, 128.9억 지원

무전공(자율전공선택제) 확대, 수준 높은 전공선택권 제공

첨단산업분야 인재양성 위한 학사구조 개편 ‘탁월’

는다. 신입생 모집은 올 하반기부터 진행한다. 가

천대는 반도체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

사업참여 기업대상 교과과정 수요 조사를 통해 사

업체 수요기반 실무형 교육과정을 개발, 반도체설

계와 반도체공학 전공 등 2개 트랙으로 운영한다. 

입학한 학생들은 1, 2학기 학비전액을 장학금 등

으로 지원받고,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비도 받는

다. 3학기에는 약정기업에서 급여를 받고, 학비의 

50%를 지원받는다. 학생들은 맞춤형 교육을 통

해 3학기(1년 6개월)만에 석사학위를 받는다. 가천

대는 반도체 중견기업과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우

수중소기업 16개사와 협약을 마쳤으며 34개 기업

과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. 이를 통해 대학과 기업

이 공동으로 선발한 학생을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

과 산학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협약기업에 공급할 

예정이다. 2030년까지 260명의 석사 고급인력을 

배출한다는 계획이다.




